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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최 유 경 •• 

세계대전이 종결 된지 반세기가 지난 1990년대 아시아에는 동아시아라는 권역 

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문화를 모색하려는 동아시아담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담론은 소련 붕괴와 냉전 체제의 해체와 더불 

어 전 세계가 EU와 NAFTA 둥 하나의 단일한 시장 단일 공동체로 빠랙1 나아 

가고 있는 세계적 큰 흐름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0년대 당 

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마하티르 모하마드가 동아시아공동체 설립 문제를 처음으 

로 주창한 이래 아시아각국들은 통합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1 )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KRF -2005-000-A00054)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 일본은 2003년 12월 동경에서 일본 ASEAN수노회담을 개최하고 일본과 ASE 
AN의 멤버쉽을 위한 도쿄선언을 냈다. 2004년 5월 l 일， 2003년 9월에는 중국에서 
동아시아싱크탕크 네트워 (NEAT) 창설회의가 열리고 사무국을 중국사회과학원에 
설치한 것에 자극받은 일본은 나카소네 전 수상을 회장으로 한 관민일체의 일본 동 
아시아공동평의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아시아통합을 향한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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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대의 불행했던 동。μl아의 역사로 아시아통합의 주축이 되어야 할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는 아직도 상호 불신과 경계， 혐오감이 강하게 남아있고， 

거기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시아에서의 세력권확보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대동아전쟁(大東짧戰爭) 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현실에서 아시아통합 

에 대한 논쟁이 매우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를 아시아국가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아시아에 대한 논의 

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일까. 다케우치에 의하면 명치유신이후이지만 실질적으 

로 아시이를 실체로 인식한 것은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하던 태평양전쟁기라고 지 

적한다2 ). 즉， 이 지역은 중화사상，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 체제에 의해 움직 

여지고 있었는데， 서구의 출현과 더불어 아시아라는 새로운 개념이 둥장하게 되었 

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을 비롯하여， 사이고 타카모리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한흰f正훨뚫倫) 등 명치유신초기부터 아시아 및 아시아 진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후반， 

즉， 청일전쟁전후이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일본은 청일， 러일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를 일본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력권으로 재편성해 나갔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은 ‘대통아공영권(大東亞共榮團)’을 주창하던 태평양전쟁으로 

노골화되는데， 대동아공영권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것이 “아시아는 하나 (Asia 

is one)"이다. 이 말은 명치시대의 미술사자 오차쿠라 텐신(間홈天心 본명은 覺

三 1862 1913)이 1903 년에 출간한 『동양의 이상』의 서두에서 사용한 말이다. 

텐신의 “아시아는 하나”라는 말이 그의 사후， 태평양전쟁을 사상적으로 지탱하는 

말로 전면에 사용되면서 댄신은 일본제국주의의 찬미자라는 닥인이 찍히게 되었는 

데， 그의 아시아통합에 대한 발언이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일약 세계의 주목을 받 

기 시작하는 시기에 니온 것이라 더욱 그러했다. 그런데， 근래 제기되는 동아시아 

공동체， 아시아통합론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텐신을 다시 역사의 수면으로 불러오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격화되어 일본수상， 고이즈미는 2003년 I 월 싱가포르에서의 일본과 아세안협력을 기 
초로 한 “함께 걸으며 합께 나아가는 커뮤니티”구축제안에 이어 2006년 l 월 20일 
제 162통상국회 개회에서 r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을 선언하며 “다양성을 끌어안으면 
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열린 r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2) 다케우치 요시미(竹內뼈， r다케우치 요시미 평론선- 일본과 아시아J ， 소명출판， 2004 
년， pp. 20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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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사상계에서 디루어지는 텐신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미술계에서 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각별하다. 다카시나 슈지는 일본 

근대미술을 행정적으로 정비한 일본미술의 부홍가이며 열린 국제인으로 벤신을 재 

평가하는데3) ， 이는 그의 주 활동 무대가 미술계로 아시아는 하나라는 주장도 일본 

미술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텐신에게 미술과 아 

시아의 동일성， 그리고 아시이통합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텐신의 아시 

아 발견은 인도의 종교운동가의 영향도 컸지만 그 보다도 인도와 중국의 미술사적 

의 탐방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텐신은 아시아 미술유적을 통해 공통 

된 。μl아 정신， 즉， 종교적 심성을 발견하였고 이는 종교가 동양의 이상 그 자체였 

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동양의 종교란 아시아전체를 아우르는 불교를 지 

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신의 아시아론에서 。씨아를 통합하는 도구로 

삼았던 불교와 미술에 대한 논의는 정작 텐신연구에서 도외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텐신의 아시이주의를 그의 대표적인 4개의 서적을 중심으로 재 

고찰하Jl자 한다. 이를 통해 텐신의 아시아주의에 흐르는 동양정신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이데올로기화하여 나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텐신의 아시 

아의 동일성과 아시아의 문화의 주체로서의 일본이라는 주장이 이후 대동아공영권 

의 전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Jl자 한다. 

1 . 명치초기의 아시아에 대한 논쟁과 텐신의 『일본의 

자각(THE AWAKING OF JAPAN)J속의 아시아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쟁탈경쟁이 극동아시아까지 확대되어 가는 19세기 후반 

인도와 중국은 물론 조선， 일본에까지 서세동점의 물결이 확대되어 갔다. 이런 과 

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하였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 

낀 일본은 부국강병과 식산홍업을 목표로 서구의 기술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명치시대의 방향성은 서양을 절대 가치로 삼았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識솜)의 “탈아론{脫亞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탈이론{脫亞 

論i) J 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지만 국민의 정신은 아시아에서 이미 

3) 高階秀爾 「開i.dH:li淑注義者 R허용天心」 r日本近代σ)美흉識J ， 좁土社 1993 年.， 4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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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있고，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야만의 상태에 있는 중국，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구에서 삼국을 동일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 

본은 야만의 아시아에서 벗어나 서구의 문명을 수용해야 함을 역설하였다4). 명치 

초기는 후쿠자와의 탈아론이 상징하는 것처럼 서구의 기술문명의 수용으로 인한 

일본의 서구화정책이 채택되었고，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동 사회제반에 

걸친 서구화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구화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한 1890년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민족주의 의식이 고양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토확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명치정부의 권력에서 밀려난 세력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한흰狂廳융)으로 구체화된다. 정한론이 처음 제기된 것은 에도말의 사토 노부히 

로(효顧信뼈，요시다쇼인(吉田松陰) 둥으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지만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은 1870년대 중반경이다5). 하지만， 정한론이 서구화를 우선시하는 명치정 

부의 정책 속에서 부정되면서 일본의 대륙 팽창에 대한 주장은 아시아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서구의 침략을 막자는 아시아연대론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6). 정 

한론을 아시아연대로 주장을 변화시키며 아시아와의 연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 

물 중에 하나가 타루이 토오키치이다. 1 878년에서 1881 년에 걸쳐 정한론의 근거 

를 찾기 위해 조선인근의 무인도를 찾아다닌 경력을 지닌 타루이7)는 1893년에 출 

간한 『대동합방론』에서 백색인종의 아시아침략을 막기 위해 황색인종의 아시아국 

가들이 연대해야 하는데 우선 조선과 일본이 대등하게 합방하고 이에 중국 둥 다 

른 아시아국가들이 연합하여 동양의 부홍과 평화를 이룩하자는 주장을 펼쳤대). 

이처럼 서구화를 최대의 가치로 삼았던 명치사회는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 

끌면서 서구화의 물결에 숨을 죽이고 있던 일본의 전통문학， 미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재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통합에 논의도 더욱 다양화되면서 일본의 

전통문화， 나아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전통문화에 대한 

재고찰의 경향은 러일전쟁 후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서구를 모 

4) 福澤꿇솜 「脫꿇옳J r時事新報J 1885年 3 月 16 日.
5) 한상일， r아시아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J ，도서출판 오름; 2002 년， 

p. 28 
6) 위의 책， p. 14. 
7) 森本顧솜 r大東合햄論J ， 발행처불명， 1 893 年， 6頁.
8) 위의 책， 27頁， 148頁. 토오키치는 조선과 일본이 연방제를 채택하여 대둥하게 병합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합병의 주체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퉁한 합병이란 아시아침략을 위한 허울뿐인 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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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지 않아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일본민족주의의 발로와 일본이 아 

시아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명치초기의 국수주의자이 전통문화를 고수하고 부홍시키고자 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러일전쟁 전후로 부상한 이 새로운 국수주의자들은 일본 

문화에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에 서양문화의 일부분을 취시선택하여 일본의 전통 

적인 문화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켜 세계에 일본문화의 우월성을 드높이자는데 

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일본을 소개하는 서적을 영어로 집필되어 서양에서 출 

판하였다. 텐신의 『차에 관한 책J ， 11'동양의 이상』， 『일본의 각성』을 비롯하여 우치 

무라 칸죠는 『대표적 일본인』 니토베 이나조『무사도』둥은 모두 영어로 집필되어 

폭넓게 유럽에게 읽혀진 서적들이다 

이들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 

아시아와의 동질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그 중 한 사람이 오카쿠라 텐신 

이다. 그는 일본이 아시아의 주역으로 부ι상하고 있던 1903 년， 러일전쟁이 

아직 표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텐신은 『동양의 이상jJ (The ldeals of the East) 

.J] (1 903)을 런던에서 출간되었다. 그 후 『일본의 각성(The Awakening of Japan) .J] 

(1 904), 0""차에 관한 책(The Book of Tea)J( 1906)을 출간하였고， 1902년 집필을 

시작했지만 그의 사후에 출간된 『동양의 각성(The Awakening of the East)J 

(1902년 집필， 미완성) , 이렇게 4 권을 집필하였는데， 『동양의 자각』 을 제외 

하고는 모두 일본이 아닌 서구권에서 출간되었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서적에서 텐신은 근대 서양 사상의 폐해를 지적하고 동양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칭송하는 동시에 아시아국가들의 자각과 단결을 호소하였다. 

텐신은 4권의 서적에서 동양， 아시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9)， 서구에 의해 

발명된 아시아라는 개념을 아시아국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근대이후이다. 이렇게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아시아를 인도여행을 통해 

발견한 텐신은 아시아인들의 자각과 통합을 역설하는데 이는 텐신이 인도에서 

서구의 침략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처참한 인도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도의 종교 

와 예술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9) 텐신은 동양과 아시아를 나름대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스에키는 고대이후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언급할 때는 동양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근대를 중심으 
로 볼 때에는 서구의 식민지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로 아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고 지적한다(末木文美士 r明治思想청뜸융 近代日本η思想 再考 1 J , ~ 7 νx 
E 그-， 200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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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행의 경험은 『동양의 이상.IJ (The ldeals of the East) .IJ 으로 이어지는데 이 서 

적은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된다. 

아시아는 하나이다. 오직 두 개의 강력한 문명， 즉， 공자의 공동주의 (共同主

義) 를 갖은 중국인과 베다의 개인주의를 갖는 인도 사람을 히말라야 산맥이 

갈라놓고 있는 것도 서강} 각각의 특색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 

눈 덮인 장벽조차도 모든 아시아 민족에 있어서의 공통의 자산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 대한 폭넓은 애정을 한 순간이라도 방 

해할 수 없다. 이러한 애정이야 말로 아시아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일체를 낳게 한 것l이 

이라며 아시아가 비록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중국과 인도문명권으로 니뉘어 

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는 두 문명권의 특잭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보편적 

인 것에 대한 사랑과 종교적 근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 

서 “아랍의 기사도 페르시아의 시， 중국의 윤리， 그리고 인도의 사상， 이 모든 것 

이 단일의 아시아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저절로 공통의 생활이 자라 

나， 각각의 장소에서 서로 다른 독특한 꽃을 피우지만 확실한 구분선 같은 것을 

그을 필요"11)가 없다며 외견상으로는 “아랍의 기사도 페르시아의 시， 중국의 윤 

리， 인도의 사상J’ 처럼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꽃피우고 있지만 그것 

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시아에는 서양과는 다른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텐신은 주장한다. 

하지만， 아시아의 나라들도 서구 못지않게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문화권으로 

이루어져있다. 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동양의 각각의 제국들은 수 백 만도 넘는 

신앙과 방언이 서로 자유롭게 병존하면서 발전할 정도로 광활하다 .. .. .. 중국은 52 

개의 방언과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의 민족들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국 

토는 4백만 마일의 넓이를 갖고 있는 유럽 전체 국토보다"12) 크다. “수 백 만도 

10) The Ideals of the East, London, John Muray , 1903 , ~허용天心 r東洋σ)理챙tJ r l돼會 
天心全集』 第l행 13頁에 수록)， 1995 年， 平凡社 텐신은 이 원고에 THE IDEAS OF 
THE EAS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RT OF JAPAN 라는 제목 
을 붙였다고 한다(위의 책， 475 頁) 즉， 텐신에게 일본미술은 동양의 이상과 서로 상 
관관계를 가질 만큼 의미있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위의 책， 14 頁，
12) r東洋σ)覺醒J r間용天心全集』 第 1 행 158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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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신앙과 방언”，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의 민족”이 혼재하고 있는 아시아를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설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텐신은 

아시아가 이렇게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지닌 집단과 문화가 공존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오늘날， 동양 사람과 한 순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 

의 어딘가의 나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울 수 없는 혈연관 

계"13 )에 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동양생활 저변에 흐르는 통 

일성은 우리들의 희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지 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준다. 

상당히 이해력이 있는 서양인이라도 친밀함과 지식을 얻을 수많은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수수께끼를 이해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양인은 즉시 

동양인과 서로 통한다"14 )며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교류가 적어도 서로를 이해 

하는 것이 서구인에 비해 월동히 뛰어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아시아의 단일성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아시아는 하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텐선에게 아시아의 하나라는 주장의 의미와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텐신은 아시아의 통일성을 미술과 미술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와 불교예술에서 찾아내고 있다. 텐신은 “중국과 극동 아시아에 들어간 불교 

는 베다와 공자의 이상을 하나로 엮어 아시아의 통일성을 가져왔다. 모든 불교국 

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교류가 거침없이" 1 5)아시아 국가들로 흘러들어가 아시아의 

통일된 문화를 이루었고， “불교를 정신적인 유교를 도덕적 안내로서 선태하였 

다"16 ) 고 지적한다. 텐신은 아시아가 인도의 힌두교 불교 중국의 도교와 유교 

동 다양한 종교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권처럼 보이지만 중국， 일본 

둥 아시아 국기들은 불교와 유교 도교를 공존시키며 하나의 통일된 정신적 기반 

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텐신은 『동양의 이상』이나 『차의 책』 동에서 동양사상과 예술을 지탱 

하는 종교로서 불교 외에도 도교， 유교를 거론하고 있지만 불교를 아시아전체를 

아우르며 일본종교와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텐신은 불교가 아시아 

의 정신적 기반임을 주장하고 었지만 명치초기 불교에 관심을 보인 지식인들 거 

13) 위의 책， 148頁.

14) 위의 책， 146頁

15) The A wakening of Japan, N ew York Century Co. 1904 r 日本α覺뽑J r問홈天心全 
集J 1 행179頁)에 수록 

16) 위의 책， 24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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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드물었다. 이는 명치정부의 신불분리와 신도부홍 그리고 서구화 정책의 영향 

으로 불교는 부정해야 할 악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가 다시 지 

식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아시아주의와 관련을 맺는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자. 

II . 명치시대와 불교 

고대사회의 정치형태인 제정일치의 고대 율령제로 돌。}가자는 왕정복고령을 발 

포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은 명치정부는 천황의 국가통 

치의 근거를 고서기와 일본서기 신화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명치정부는 진무{神 

武)천황의 창업의 정당성을 대규모적인 의례에 통해서 구체화했는데， 이는 천황 

의 정치지배의 정당성을 종교적 차원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17). 신지적(神 

輯的) 천황제 국가의 확립을 지향한 한 신정부의 종교정책은 최고의 제사자로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종교적 통일과 신지적 국가이념에 의한 교화를 통한 국가적 

통합이었다18) . 신도를 국교로 하는 정책을 실시한 명치신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기 

반이 히라타파의 복고신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 신궁t伊뿜神宮)을 중심으로 한 

전신사의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종교적 통합 정책은 급물살을 타면서 19 ) ， 신을 숭 

배하고 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경신숭죄敵轉祖)를 주축으로 하는 국가의 교의가 

완성되었다. 신도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제의로서 불교 기독교 둥 공인된 

모든 종교에 군림하는 국가신도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이처럼 명치유신이 신도내셔널리즘이라는 복고신도의 강한 영향 하에 수행되면 

서 신도국교화 정책과 신불분리정책(神μ分離政觸이 추진되었고， 신지관(神禮힘 

의 부활， 신불분리， 폐불훼석(廢μ棄釋)운동이 전개되었다. 그에 따라 가미를 존경 

하고 불교를 폐하는 경신폐불(敬神廢μ.) ， 즉， 불교파괴활동에 박i까 가해졌다. 이 

는 신사에서 불교색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이 같은 불교배척운동으로 인해 불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신불습합의 보편화되어 

있던 일본종교계에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신도와도 불리된 불교는 구 

시대의 유물로 타파해야할 구습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사면초과의 위기에 

17) 上重良 r國家때道J ， 홉m.홉書， 79頁

18) 子安宣햄 r國家k聚fEJ ， 좁士社 2004年， 123 頁.
19) 村上重良 r國家神道.JJ ， 岩波親書.， 1978年， 78-7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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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불교를 폐하자는 폐불론이 명치시대에 처음 둥장한 것은 

아니다. 에도말기의 국학과 미토햄水戶學)의 ‘경신폐불’의 사상에 의한 폐불훼석 

운동을 이어받은 것으로20) 텐포개혁(天保改휘 당시 사원정리와 파괴가 행해졌지 

만， 결국은 텐포개혁의 실패로 불교탄압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명치유신 후 폐 

불론이 또 다시 수면위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명치정부의 신불분리정책은 신 

도를 불교의 위에 두어 불교를 통합하려는 것이었으나， 결국 모리 아리노리， 

니시 아마네 둥과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신교자유론을 펼치면서 교부성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21 ). 

명치정부의 불교탄압은 1871 년경부터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불교계는 

이 위기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불교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불교 

부홍운동이 1870년대 후반 경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879년， 도쿄대학에서의 

하라탄샌原뼈山， 1891-1892) 의 불교 강의는 불교의 학술적 연구의 시작을 의미 

하였다12 ) . 한편， 불교개혁운동에 앞장선 대표적인 인물로 이오우에 엔료(井上門T， 

1858- 1919)를 들 수 있다. 그는 불교의 부진을 개탄하며 1887년 『불교활흰{Á敎 

活論)~을 출간하면서 불교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1889년 

발포된 제국헌법이 신파信敎)의 자유를 인정하자 에도시대에 금기시 되어왔던 기 

독교는 서구회를 향한 계몽운동과 자유민권운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세력화해 

나갔지만 여전히 불교회복운동은 침체되어 쇠퇴기로에 서있었다. 명치정부가 신 

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은 서구회를 국가의 방침으로 내세우면서 언제까지 유럽에 

서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를 긍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 중에 하나가 이노우에엔료와 더불어 선구자적 역 

할을 한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郞， 1856 - 1944)이다 그는 불교의 이데올로기 

적 측면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노우에 엔료와 테츠지로와 같은 

철학자들이 불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연구하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것도 이 

시대의 하나의 특정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독일에서 서양철학을 연구한 이노우에 

테츠지로는 호법애국 (護法愛國) 으로서의 불교를 주창하며 종교에 대한 국가 

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신앙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육칙어의 

경례를 거부한 우치무라 칸죄內村鍵三)와 도덕과 종교의 충돌논쟁을 벌이면서 우 

20) 옮木貞美 『 日本η文化十ν B 十 1) 7;'ι~ ， 平fL뾰 2005年， 65頁.

21 ) 末木文美士 r明治먼想家論 近代日本σ)뽑想 再考 1 ~ ， 前獨書， 23頁， 28頁，
22) 위의 책，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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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무라의 행위에 강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외래종교로서의 기독교도 부정한다 그 

렇다고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테츠지로에게 기독교는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23) . 물론 불교도 인도에서 전래된 외래종교이지만， 일본 

에 전래되어 일본에 뿌리를 내린지 이미 천년이 넘어 불교는 외래종교가 

아닌 일본종교라고 봐야 하며 더 나아가 불교만이 일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라는 주장을 펼친다24). 

이노우에는 교육칙어를 받들어 국가도덕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교육칙어의 공정해설서와 더불어 칙어연의 (動語仍義) 를 다음 해 간행하여 

칙어를 국민교화의 기둥으로 삼자는 국민적 캠페인을 벌였다25). 교육칙어 (敎育動

語) 는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교화의 방침을 목적으로 

1890년에 발포된 것으로 신성불가침의 천황을 정점으로 둔 강력한 국가주의체제 

를 국민교육으로 보완하그l자 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근대화가 일 

단락 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서구열강과의 불평동조약의 개정， 자유민권운동의 

고조 등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였던 명치정부의 정치체제26)를 불교 

가 명치국가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호국의 길을 선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명치중기의 불교부홍운동은 불교계가 명치정부의 정책을 적극 

적으로 옹호， 지지하는 호국종교로서의 길을 선택함으로 불교가 외래종교가 아닌 

일본의 정신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재인식시킴으로 불교부홍을 꾀하였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도이즘만으로는 동양사상을 아우를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친 

것이 명치중기 불교부홍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즉， 신도를 국교로 하 

는 작업은 천황제국가체제정비를 위해 신도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신국으로서의 일 

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였지만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신도는 여전히 불교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텐신이 불교에 주목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술사가로서 일본미 

술의 부홍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던 텐신이 불교를 비롯한 아시아의 종교 

23) 末木文美土 r明治思想鎬융 近代日本η思想 再考 1 J , 前播書， 67 -68頁.

24) 위의 책， 52-53頁 이노우에는 불교는 현실적인 감각에서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비판하며 원래 불교는 세속과 탈속 그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라며 세속의 이익이 
되는 불교로 거듭날 것을 주장하였는데 스에키는 이러한 이노우에의 입장이 불교의 
세속화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하였대위의 책， 58-60 頁).

25) 위의 책， 62 頁.
26) 씁木貞美r日本σ)文化十 ν 크 十 1) ÃLJ，前獨書， 69-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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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정신적 기반으로 불 

교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III. 텐신과 불교미술， 그라고 인도 

텐신이 미술과의 인연은 매우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는 도교제국대학의 졸업논문으로 준비해두었던 논문을 상실하게 되면서 미술에 관 

한 논문을 급하게 재집필한 것이 텐신이 미술과 연을 맺게 된 계기라고 전해지고 

있다27) 이 논문을 계기로 텐신은 문부성에서 미술관련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당 

시 도교제국대학 미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페놀로사의 통역으로 일본의 고미술과 

사찰신사의 조샤 보존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일은 텐신이 일본미술， 즉， 불교 

와 관련된 고미술을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1886년의 페노로사와 텐 

신 둥에 의한 교토와 오사카 퉁의 오래된 신사와 사찰의 조사는 정부의 문화재조 

사와 보호정책에 의거한 것이다. 종래， 종교시설로 인식되던 사찰， 사원， 신사가 

문화재로 인식되면서， 1887년의 관국폐사보존금제도(官國網社保存金힘度)의 제정， 

1888년에 궁내성의 임시전국보물취조권臨폼全國숲物臨댐局)의 설치， 1896년의 고 

사사보존회(古社좋保存會)의 설치， 1897년의 고사사보존법(古社츄保存法) 둥이 발 

포되었디-28) 

텐신이 일본미술행정을 담당송}고 있었던 1880년대의 일본미술계는 서양미술을 

위한 일본의 최초의 국립학교로 설립된 코우부{工部미술학교가 폐교되고 일본의 

전통미술의 부홍의 기운이 높아져 갔던 시기였다. 이러한 당시의 경향을 우라자키 

(浦u倚永錫)는 「전통폰중의 국수적 보수화의 운동」과 r서구회집취의 반성에 의한 

국수적진보파의 운동}9)으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사노죠민(佑野常民)을 대표로 하 

는 구파 류이치회(龍池會)로 이 단체는 「일본고유미술을 진홍시키고 만국에 그 명 

성을 영구하게 하는 것」애) 즉 일본고유미술을 진흥시키고 세계 각국에 일본미술 

27) 平內陸彦， r問홈天心η뽑想探求 迷走T .Q 7 ν7主義J ， 헬草書房， 1998年， 19頁.
28) 高木博志， rl880年代 大和ι .B tt .Q文化財保護」 r近代天皇制σ)文化史8細究J ， 校홈書 

房， 1997年， 294 -300頁. 다카기는 이러한 문화재보호행정은 국내외적으로 r쿠기를 
비롯한 관료에 의한 천황제의 문화적 통합으로 의식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29) 浦騎永錫 r日本近代美彼撥達史 明治篇J，東京美術， 1974年， 88 -89 頁.
30) r改正龍池會規則」 r大日本美術新報』 第 1 블， 1883年 11 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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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다른 하나는 1884년에 텐신 

과 페노로사가 중심이 된 신파 감화회(鍵畵會)였다. 감화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 

본미술 부홍사업에 참여하게 된 텐신은 명치시대에 걸 맞는 일본미술을 초μ출하기 

위해 1886년 페노로사와 유럽시찰을 다녀온다. 서양미술을 배제하고 일본전통미술 

교육을 위한 도쿄미술학파東京美術學抱가 설립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889 

년의 일이었다31 ). 1889년 도쿄미술학교 개교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마오 아라타에 

이어 텐신은 도교미술학교 교장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명실공이 일본미술계의 수장 

이 된다. 하지만， 서구식 교육을 우전시 하는 사이옹지 긴모치의 문부성장관 취임 

과 개인적인 스캔들로 도쿄미술학교를 1898년에 사임한 텐신은 그 해 일본미술원 

을 설립하여 새로운 일본미술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그의 아시아와의 인연은 이 시기부터 구체화되어지게 된다. 도교미술학교 일본 

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일본미술원을 설립하였지만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텐 

신은 1901 년 인도로 약 1 년 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텐신은 인도의 문화유적의 

견학과 종교운동가들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와 서양， 그리고 인도와 일본의 종교와 

예술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텐신은 종교와 예술을 한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 

는 문화의 척도로 보았는데 이는 “예술은 우리들 국민문화의 가장 높고 가장 고 

귀한 것의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검토하 

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유교철학의 다OJ=한 면만이 아나라 불교정신이 시대에 따 

라 펼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상j’32 )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즉， 종 

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매한 정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정신 

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미술인 것이다. 18 89년， 미술잡지인 『국돼國휩』의 창간 

축사에서도 “미술은 국가의 정회{精휠이다. 국민의 존경， 흠모 애중(愛휠， 기망 

(企뿔하는 곳의 의상관념(意象觀念)， 혼화결집(漸짧集)하여 형상을 이루는 것이 

다. 그러므로 그 기골품격(氣骨品格)을 보고 문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33)이라며 

미술을 국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꽃으로 한 국가의 문화의 갚이를 판단하는 척도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도쿄미술학교의 교괴목은 일본화를 위한 과목만이 아니라 사생， 인체해부， 기하학， 
투시법， 원근법 둥 서양미술의 기초과목도 포함시켰대r東京습함大學百年史 東京美術
學校篇』 第 1 卷， 릎術돼究振興財@l 東京릎nj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1997年， 155 - 157 
頁)

32) r東洋σ)理앓 r間會天心全集』 第 l 행 17頁)에 수록， 

33) 間홈天心， 「 r國華』發궤 /離」 ， r國華j 創궤륨， 1 889年 10 月 28 日， r間용天心全集J(42 
頁) 第3픔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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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인식은 『동양의 이상』이 일본미술사로 집필되었다는 것과 이 책의 원 

제목이 ‘일본미술에 나타난 동양의 이양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텐신은 “아시아는 하나”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지만 인도여행 후 추가된 

첫 장과 마지막 장 이외에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집필된 일본미술사로 구성되어 

있다34). 일본미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서양여성들에게 일본미술사를 강의했던 노 

트를 좀 더 보완한 것으로 텐신은 그 원고를 일본미술사 서적으로 출간하려 준비 

하였던 것이다35). 그 와중에 텐신의 인도여행이 이루어지면서 텐신은 일본미술의 

근원이 바로 아시아문화의 출발점인 인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일본미술 

서적에 앞과 뒤에 아시아에 대한 기술이 첨가된 것이다. 

『동양의 이상』을 출간한 그 해 다시 인도를 찾은 텐신은 일본의 종교와 예술 

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과 일본의 미술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 풍속 

일용품 동에서도 일본의 불교 미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 

... 이 나라의 풍속이라는 것은 일본 불화에서도 그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다. 

불화는 꼭이나 이상적이 것이 아닌데， 그 근거는 인도풍속을 근거로 하여 열대 

에서 군청색의 하늘， 무성한 사렴， 다OJ=하여 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화촉 야 

생 공작이 날아가는 장소하고 앵무새가 하늘을 나는 장소 나한적 인물들의 방 

황하는 장소 둥은 너무나 재미있다. 이 나라에서는 불교의 이름은 단절되어버렸 

지만 실질적으로 인도에 있으연 일본의 밀교와 취향이 같다36). 

텐신은 인도가 불교의 발생지이면서도 불교전통이 단절되어버렸지만， 인도의 종 

교적 전통은 일본의 불교미술 속에 그대로 살아 있음을 발견한다. 특히 밀교의 탱 

화에 묘사된 이국적인 동식물， 인물 속에서 인도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렇게 일본 

예술이 중국과 인도와 유사성을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텐신은 “중국 

과 인도의 문명은 조선에 흘러 들어가 인접한 일본의 기숨에 몰려들어 왔다. 당왕 

34) 이 서적의 구성은 (1) 이상의 영역 (2) 일본의 원시 미술; (3) 유교-중국 북부， (4) 
노자교와 도교-중국 남부; (5) 불교와 인도 미술; (6) 아스카 시대， (7) 나라시대， (8) 
헤이안 시대， (9) 후지와라 시대， (10) 가마쿠라 시대， (11) 아시카가 시대， (12) 도 
요토미 시대와 도쿠가와시대 초기， (13) 도쿠가와시대 후기， (14)명치시대， (15) 전망 
으로 구성되어 었다. 

35) 平內陸彦， 『間슐天心끼思想探求 迷走i"J.， 7 ν7主義~ ， 뺑草書房， 1998年， 12 頁.

36) r印度美術談」 『日本J ， 1902年， rr，허용天心全集~ 3 卷， 前獨書.， 262-264 頁. 이 글은 r 日
本』이라는 신문에 r間슐覺三a;;σ)印度談」라는 제목으로 기제된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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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범신론과 조회주의를 일본들에게 알게 하고 한편 송왕조 때에는 새로운 낭 

만주의와 개인주의가 일본의 해변을 씻겨 주었다. 소숭불교의 이원론으로부터 달 

마의 초일원론에 이르기 까지 인도는 일본의 종교， 철학에 풍부한 유산을 주었 

다’37)며 일본 문명의 근간에 중국과 인도가 있음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6세기 

불교가 도래하기 전에 일본의 원시예술에 처음으로 밀려든 대륙적 영향은 중국의 

한나라와 6조의 것"3 8)이었으며 “당대의 이상을 반영한 야마토의 시와 무악이 오 

늘날까지 영감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송대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갚이 있는 선종과 노가쿠도 마찬’39)가지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텐신은 중 

국문화의 근죠F을 이루고 있는 당송문화가 일본예술의 원천을 이루었음을 언급하였 

다. 하지만， 그의 지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거 화려하게 꽃피웠던 당송시대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지닌 중국 그리고 인도가 서구의 위협을 받으면서 매우 열 

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1902년 인도에 체류 중에 집필한 『동양의 각성』에서 텐신은 

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이여! 

엄청난 고통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조부의 땅을 뒤덮고 있다 동양은 유약함 

과 동의어가 되었다 토착의 백성이라는 것은 노예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우리들이 온순함에 대한 찬사는 반어법으로 서양인에서 예의 올바름이란 겁을 

내기 때문인 것이다. 상업의 이름으로 우리들은 호전의 용사를 환영하고 있 

다. 문명의 이름으로 제국주의자를 포옹하고 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자 

비함의 앞에 꿇어 엎드렸다40) . 

영국에게 짓밟히는 인도를 눈으로 확인한 텐신은 서양제국주의들에게 받은 수 

많은 고통이 우리 조상들의 땅을 뒤덮고 아시아의 백성은 노예와 다름없는 존재 

가 되었다고 토로한다 그럼에도 통양은 그들을 문명이란 이름으로 환영하고 있으 

며 그들의 무자비함에 무릎을 꿇었다고 무조건적인 서구화정책을 비판한다. 텐신 

은 아시아가 위대한 종교를 공유하고 있지만 현실의 아시아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아시아 문화의 발상지인 인도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37) r 日本끼覺뽑J r問슐天心全集』 第 l 행243頁)에 수록， 

38) r東洋σ)理想J r問홈天心全集』 第 1 행 1 22頁)에 수록， 

39) 위의 책， 16頁.
40) r東洋σ)覺醒Jr問슐天心全集』 第 l 행 1 3 5 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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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아시아의 대지에 대한 서양의 침략이 우리들의 국가적 

독립을 위협하는데 이르렀다는 불길한 위기감이 든다 .... .. 우리들이 가장 신성 

한 성지로 기억하는 인도가 그 정치적 무관심에서 조직의 결여와 이해충돌을 

하는 인도끼리의 사소한 질투심이 독립을 상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 ..... .. 중 

국의 아편전쟁， 그리고 흑선이 바다 건너 가져옹 위험한 마력 앞에 동양의 나라 

들이 계속해서 굴복하는 실상은 그 옛날 타타르인의 무적함대의 무시무시한 이 

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41 ), 

인도는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갈둥으로 국력을 상실하고 중국은 이편전쟁 

으로 피폐해져 가는 등 서양의 침략으로 아시아는 위협받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텐신의 서양 문명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1'42) 

이라고 까지 언급하였다. 이렇게 서%에 침략당하여 아시아가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버혔지만 본래 아시아의 현자(賢子)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왜냐하면 “서구의 세력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 성공한 것은 결코 우리 문 

명의 열둥함을 증명하논 것이 아니다. 기생충의 침해는 유기체의 슬픈 숙명이라고 

해도 좋다. 생명의 중요한 기관을 파괴하는 악성 암은 그 독성을 과시해도 그것 

이 파고 든 조직의 약함을 증명하는 것"43)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시아가 

현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아시아 

인들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이여 ! 

우리들은 오랫동안 이상 속에서 방황해 왔다. 다시 한번 현실에 눈을 뜨도록 

하자. 무감동의 강을 건너 왔다. 다시 한 번 현실의 과혹한 강가에 서자 우리 

들은 수정과 같은 투명한 억제를 자랑삼아 서로 고립되어 왔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서로의 비참의 바다 속에서 융합해야 할 것이다. 서양의 역겨운 양심은 종 

종 황와{黃i냄)의 환영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동양이 고요한 웅시를 백와 

(白뼈)로 향해야 되지 않을까. 니는 제군에게 폭력이 아닌 남자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공격이 아니라， 자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44) 

41) r東洋σ)理짧 r問홈天心全集』 第 1 행 107頁)에 수록 

42) r東洋σ)覺醒J r問용天心全集』 第 1 행 136頁)에 수록， 
43) 위의 책， 15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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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신은 아시아 국기들이 이상과 현실 속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서구를 무력으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 

라 현실을 자각하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문명은 폭 

력이나 유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45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텐신은 단순한 자각 

만을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구체적，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애국심의 조직적인 고양과 전쟁에 대한 계획적인 준 

비만 있을 뿐이다 ...... 범아시아동맹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겠지만 그 전에 각 

각의 민족이 자신들의 힘을 느끼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의 원조는 아무리 우호적 

이고 동정적인 것이라 하여도 그것에 얼마라도 의존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약함이며 우리들이 착수하고 성취하려는 대의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들의 위대한 

선조는 숭고한 희생이 빛나는 용맹함을 드러냈다"46)며 애국심의 고양과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와 외국에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각각의 국기들이 힘을 길 

러야 한다는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전에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 

는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들의 이웃나라에 관한 인상은 대부분 유럽에 근거 

를 두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왜곡의 의도가 없다하여도 스스로 유럽의 해석에 의 

해 윤색되어 있다찌7)고 지적하며 진정한 아시아의 모습에 대한 고찰이 편견없이 

아시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기 위해 댄신은 아시아를 대표 

하는 인도와 중국의 종교와 예술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창하는데， 

그는 아시아문화에 대한 고찰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 국가들의 문화적 기반 

과 일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 황폐해진 아시아의 맥의 중심이 일본에 있음을 증 

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텐신의 이러한 서구문화의 비판과 동OJ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언급은 이 

서적이 영어로 집필되어 일본인들이 접하게 된 것은 쇼화 초기였다는 것을 생각 

해 볼 때48) ， 이들 서적들이 일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인 

들에게 동양의 문화， 나아가 일본의 문화가 결코 서양의 것과 비교하여 열둥하지 

44) 위의 책， 136 - 137頁.

45) 위의 책， 151 頁
46) 위의 책， 162-163頁

47) 위의 책， 145頁
48) r차의 책』 이 1929년， r동양의 이상』과 r일본의 각성』이 1935년에서 1936년， r동양 

의 각성』은 1938년에 발견되어 1938년에 출간되었대末木文美士 r明治思想、家論 近
代日本σ)}뽕、想 再考 1 J , 前獨書， 273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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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는 것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정당성을 서구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텐신이 서구를 향해 발산하고 있는 메시지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단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아 고대로 

부터 이어져 내러온 동양문화를 보존 발전시킨 국가이고 거기에 아시아국가 중에 

서는 유일하게 서구의 위협으로 자국의 안전을 시켜가며 명치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일본의 위상을 서구에 알리는 것이었다. 텐신의 아시아의 문화의 보고 

(寶圍로서의 일본의 이미지와 아시아의 통일성에 관한 주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IV. 아시아마술의 보고로서의 일본 

텐신의 일본미술에 대한 우월의식은 『동양의 이상』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 

다. 일본이 “태양신기원과 인도신화의 전통에 양육되어 시가를 사랑하고 여성을 

존경해 맞이하는 민족49)임을 상기시키며 일본은 “고대 중국， 인도예술과 습관을 

그 발생지인 장소에서 상실해버린 아주 오랜 동안에서 보존해 왔"50)음을 언급하 

며 구체적으로 “아시이아 문화의 역사적 부를 계통적으로 고이 간직해온 실물을 

통해 연구 할 수 있는 장소는， 일본을 빼고는 없을 것이다' ...... 나라의 사원은 당 

나라 문화의 최고의 융성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본의 고대에 많이 영향을 준 인 

도 예술의 대표적 작품도 풍부하고 그 옛날 눈부신 시대의 종교적 의식과 철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음악， 발성， 의례， 복장에 이르기 까지 때 묻지 않고 보존해 온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상속재산이 되고 있다"51 )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만이 아시아에서 찬란했던 고대 아시아의 종교 철학， 예술 둥을 그대로 간직해온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예술사는 이처럼 그대로 

아시아적 이상의 역사가 된다"52)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고대 아시아 

문화를 단순히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독자적인 예술로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9) r東洋η理想~ r rc허용天心全集』 第 1 행 18頁)에 수록. 
50) r 日本σ짧↑홈J r問홈天心全集J 1 행242頁)에 수록. 
51) r東洋η理힘 r問용天心全集』 第 1 행 16頁)에 수록. 
52) 위의 책， 16-1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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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시미술의 본래의 정신도 그대로 사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 

를 들면 나라의 중국용건축의 기와를 아스카양식의 미묘한 곡선에 의해 변용되 

어진 것은 이 정신에서였다 ....... 쉽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은 일본 

고유의 운명이라 해야 할 지리적 위치도 사실은 중국의 하나의 지방， 또는 인도 

의 식민지적 지적 역할을 일본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일 

본민족의 자부섬과 유기적 결합이라고 하는 암반은 아시아문명의 이둘 두 개의 

대륙으로부터 몰려옹 큰 파도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를 거쳐 확실히 흔들림이 

없었다 ...... 대륙의 아시아가 일본과 접촉하면 필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은 거꾸로 대륙 아시아의 영광이다"53) ， 

텐신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일 

본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예술양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로부터 

끊임없이 유입되는 새로운 예술사조는 “일본민족의 지부심과 유기적 결합’을 이루 

어 일본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만들어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대륙문화가 일본 

에 유입되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감’을 얻어 재탄생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아 

시아의 영광’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배경에 대하여 “일본 

의 예술의 혼을 이렇게까지 누그러지게 하는 부드러운 단순함， 낭만적 단순함을 

이것이야 말로 중국예술의 단순한 공간성의 경향으로부터도， 또한 인도예술의 과 

도할 정도로 풍만함의 경향에서도 일본예술을 구별 짓게 하는 것이다. 이 청경함 

에 대한 본능적 애호는 때로는 장대함을 훼손하게 하기도 하지만 일본의 공예미 

술에서 대륙작품에서도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교한 완성을 부 

여하였다’54)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텐신은 일본예술이 사물을 “누그러지게 하는 

부드러운 단순함， 낭만적 단순함’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인도예 

술과도 차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언급한다. 즉， 일본예술은 중국과 일 

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히 모방하고 간직하는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륙문화를 소화하여 어느 대륙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예술공예품 

을 탄생시켰다는 자부심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아시아문명의 빅물관이다. 아니 단순히 박물관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민족의 특이한 성격은 오래된 것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쁘 

53) 위의 책， 20頁.
54) 위의 책， 19頁.



오카쿠라 텐신의 아시아통합론과 불교 215 

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 신도는 불교이전의 선조숭배의 의식을 지금도 지켜 

내고 있고， 불교도 자신도 그 자연의 순서에 따라 일본국토를 풍요롭게 해왔다55) 

일본을 “아시아문명의 박물관”이라고 정의한 텐신은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힘 

은 일본인의 “오래된 것을 상실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쁘게 받이들”이는데 있 

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오래된 것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수용할 줄 아는 열린 자세가 일본의 종교를 풍요롭게 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텐신이 일본만이 아시아문화를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배경을 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있다 

아시아적 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실현하는 작업이야 말로 일본의 위대한 특권 

이었다. 일본민족이 지닌 인도적， 타타르적인 혈맥 그 자체가 이 두 개의 원천 

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옛날 전아시아의 의식을 거울처럼 비쳐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속재산이었다. 단절된 적이 없는 주권이라는 특권의 은혜， 다 

른 민족에게 정복 된 적이 없는 민족의 높은 자부심， 거기에 팽창발달을 희생해 

가며 선조로부터 전래된 사상， 본능을 지키고 키워온 섬나라적인 고립 둥이 맞 

물려 일본을 아시아 사상과 문화가 믿고 맡겨진 진정한 저장고로 존재하게 한 

것 같다"56) 

텐신은 일본이 “아시아 사상과 문화가 믿고 맡겨진 진정한 저장고”라고 주장한 

다. 이는 일본이 동양정신을 대표하는 불교와 힌두교를 계숭하고 있어 모든 아시아 

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에서 지배된 적도 없는 일 

본의 단절되지 않은 주권이라는 특권과 그로인한 높은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옹 사상이 섬나라라는 고립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서아시아로부터 동아시아에 걸쳐 아시아전역의 문화유산 

을 심도 있게 수용하고 그것을 배양하면서 성립된 동양문화의 보고(寶圍라는 것이 

다. 이 같은 텐신의 주장은 인도， 중국과 같은 아시아의 대국이 서양 열강에 무릎을 

꿇어버린 상태에서 아시아 사상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서양침략을 받 

지 않았고 고대로부터 있어온 모든 아시아사상이 집약된 동방의 나라 “일본”이 그 

55) 위의 책， 16 頁.

56) 위의 책， 14-15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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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동양의 침략을 비판한 텐신의 아시아주의， 혹은 아시아부 

활론， 아시아통합론은 일본의 주도하에 아시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텐신의 아시아 통합은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정신적 종교적 문 

화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주장이 정치적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v. 아시아통합의 주체로서의 일본 

텐신은 서구의 침략주의와 달리 찬란했던 아시아의 고대문명과 높은 정신성을 

극찬한다. 이러한 고매한 정신문명은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구열강들에게 파괴되어 

아시아는 마치 노예의 상태처럼 되어 버렸다고 토로하며 아시아인들의 자각을 성 

토하지만， 텐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시아 문명의 부활자로서의 일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후 일본의 많은 사상가들은 “아시아는 하나”라는 말이 일본파시즘에 의해 악 

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 타케우치는 텐신이 “아시아는 하나”라고 했 

던 것은 오욕으로 가득한 아시아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는 냥만적 ‘이상’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를 제국주의에 대한 찬미로 해석하는 것은 본 의도에서 벗 

어난 것이며 텐신에게 제국주의는 서구적인 것이고 미의 파탄자로서 배척되어야 

할 사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점에서 텐신의 사상은 타고르의 사상과 매우 비슷 

하다고 언급한다57) . 

하지만， 『일본의 각성』에서 언급한 텐신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조선과 

대만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에 대한 견해에서 다케우치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각성』은 러일전쟁 중에 집필된 것으로 텐신의 4개의 

서적 중에서 가장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낸 서적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호 

하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식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유럽의 강국，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신흥 아시아국가 일본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 

황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텐신은 이 전쟁의 정당성을 서방국가에서 전하고자 

57) 다케우치 요시미(竹內好)， r다케우치 요시미 평론선- 일본과 아시아.~ ， 위의 책， pp . 
27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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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의도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만주와 조선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패 

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조선이 일본의 황 

조신인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의 아들에 의해 설립된 국가로 고대로부터 일 

본의 식민지였으며 도쿠가와막부에게 조공을 받쳐온 일본의 식민지로서 기술하고 

있다58 ) ， 이 같은 견해는 명치시대의 역사관에 근거한 것으로 식민지로서의 조선을 

강조함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조선해방이라는 청일전쟁의 명분에 힘을 실어 주었다. 

텐신의 아시아관의 모순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의 조선， 대만지배 

를 바라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조선반도를 어느 적국이 점령한다면 일본에 육군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조선 

이 비수와 같이 일본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조선과 만주의 

독립은 우리 민족 존속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필요한데， 그것은 끊임없이 늘어나 

는 인구가 만약 어렵사리 개간 된 두 지방에 정당한 배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아 

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모스크바인이 이 토지에 손을 대고 있지만 그 

것에 어떠한 저항을 하는 것은 일본뿐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 일본은 일본의 고대 

의 영토였던 조선이 공법적인 국가 방위를 위한 라인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894년에 중국에 의해 반도의 독립이 위험에 쳐해 졌을 때， 

중국과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1904년， 우리가 러시아와 전 

쟁을 시작한 것은 마찬가지로 반도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59) 

텐신은 일본의 안위와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선반도의 자주권이 보장되 

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조선과 만주가 다른 나라에 점령된다면 “어렵사리 개 

간 된 두 지방에 정당한 배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아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58) 텐신은 “한반도는 유사 이전부터 아마도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생각된다. 조선 
에 있어서의 고고학적 유적은 일본의 원시적 고분과 정확하게 동일하다 .......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전설은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스사노가 조선에 정주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초대국왕인 단군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 
13세기의 몽고의 침략기도는 중국군의 전위대를 이끈 조선인에 대한 적개심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유일한 조치는 도요토미의 원정이었으며 그것은 16세기에 그가 조상 
전래의 적이라고 생각한 것과 겁을 겨누기 위해 조선에 대군을 이끌고 갔던 것이다 
...... 히데요시의 병사와 함께 즉시 귀환시켜졌다. 이 예외적인 원정의 결과는 히데요 
시에 이어진 도쿠가와시대를 통해서 조선의 통치자가 정군임명의 때마다 조공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경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절을 파견해 온 것이다"( r日本σ)覺뽑J r 
問슐天心全集』 第 1 행248-249頁)에 수록. 

59) 위의 책， 250-251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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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텐신의 언급은 1890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시장 침략을 꾀하고 있던 당시 일본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 사려된다. 

그러면서 만주와 한국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러일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야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라며 “일본의 고 

대의 영토였던 조선이 공법적인 국가 방위를 위한 라인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 

해야 했다며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창 

한다. 나아가 텐신은 러일전쟁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싶댁의 일본의 승리의 정당한 과실에 간섭해 온 것은 이때부터이다. 평화의 

이름으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 일본이 새롭게 획득한 만주의 

영토를 방치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왔다 ..... . 러시아는 대군을 만주에 돌입시키고 

전초 부대가 조선에 들어 왔다. 용의 노여움에 접한 일본은 일어섰다 요동의 

바위를 넘어， 황해의 파도를 걷어차며 우리들은 필사의 시라하마전을 치렀다. 

일본은 모국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최근의 왕정복고의 이상을 위해서 귀중 

한 고대 문화의 유*을 위해서 그리고 전아시아의 훌륭한 재생을 볼 수 있는 

평화와 조화의 꿈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대이. 

텐신은 러일전쟁의 발발원인에 대하여 청일전쟁의 대가로 일본이 획득한 중국 

의 요동반도에 대하여 정당한 전쟁승리의 전리품이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가 프 

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의 만주 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조선을 침략한 것 

에 대항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일본을 위한 것 

이 아니라 “전아시아의 훌륭한 재생을 볼 수 있는 평화와 조화의 꿈을 위해서 싸 

웠던 것”이라고 언급한다. 주지하다시파 대동아공영권은 일본군에 의한 점령과 자 

원획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일본의 슬로건은 반제국주의， 대통아 민 

족의 해방이었고 명분상으로 대동아공영권은 자주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텐 

신의 앞에서 언급한 주장은 대동아공영권이 지향하고자 했던 내용과 매우 홉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텐신의 모습은 청일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었다. 

1894년-95년의 중국과의 싸움은 중국이 조선의 사실상 지배자가 되려는 욕망 

에서 비롯되었는데， 중국의 주장은 조선이 속국이었다는 것이다~ ...... 1895년 평 

60) 위의 책， 153-15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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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조약이 체결되고 그 조약은 중국이 조선의 독립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전쟁의 

끝날 때 일본이 점령한 영토와 함께 대만을 양위하는 것이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전쟁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조약은 조선의 영토통일을 보장하고 중국 

으로부터 어떠한 이 이상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물이 되는 것이었다. 황해의 지 

배권을 사실상 손에 넣은 일본은 겨우 안정할 수 있었다~I).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이며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시대 

의 개막을 알리는 청일전쟁을 텐신은 오랜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중국으로부 

터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일전쟁으로 맺어진 1895년의 평 

화조약이란 시모노세키조애馬關{縣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조약은 서구열강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리하였듯이 조선에서의 청국의 종주권 파기와 중국의 요동반 

도 대만， 팽호열도(影湖列島)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2억랭兩)이라는 거액 

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퉁 불평동조약을 맺으면서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냈 

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신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조선의 영토는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보장되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전쟁으로 일본은 “황해의 재배권”의 

획득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전쟁 이후에는 본격적 

인 침략적 분할의 대상이 되어 제국주의 열강의 패권다툼의 먹이가 된 중국의 모 

습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어렵다. 

『동양의 이상』에서 텐신은 서구의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동양의 우수한 정신세 

계를 예찬하고 이러한 동양의 예술과 종교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일본미술의 우수 

성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각성』을 출간하여 청일， 

러일전쟁이 아시아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음을 피력하며 전쟁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아시아의 신생국， 일본이 유럽의 강국， 러시아를 물리 

친 이 사건으로 세계는 일본 및 일본문화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텐신은 『차의 책』 

을 통해 일본이 정신적이며 종교적이고 예술적인 나라인가를 역설한다 『동양의 

이상』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강국으로서의 일본을 기다리는 커다란 문제와 책임에 

우리들은 홍분한다. 단순히 자신의 과거의 이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된 아시아적 통일의 잠자는 생명을 느끼고 이것에 활력을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62 )"이라고 피력한 텐신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다음해에 출간된 

『차의 책』에서 “서양인이 일본이 평화의 온화한 기예에 빠져있을 때， 문명국이라 

61 ) 위의 책， 252-253頁
62) r東洋σ)理짧 r問홈天心全集』 第 1 행112-113 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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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의 전장에서 대학살을 범하기 시작하면서 문명 

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 .... 만약 일본이 문명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소름끼치는 전 

쟁의 영광에 의하지 않으면 된다면， 우리들은 기꺼이 야만인으로 있을 것이다. 우 

리들의 기예와 이상에 합당한 폰경을 받을 때까지 기쁘게 기다리자’63)라는 주장 

을 펼친다. 일본이 대학살과 전쟁으로 문명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기꺼이 야만 

국으로 남을 것이고 일본의 예술이 서구로부터 존경받을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텐신의 주장은 『일본의 각성』에서 보여준 청일， 러일전쟁에 대한 입 

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쟁의 숭리로 이미 서구와 같은 문명권으로 유입 

된 일본이 정신적으로도 우수한 문화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다도를 통해 증명하 

고자 하였던 것으로 사려된다. 텐신의 『차의 책』 이후 일본에서는 동양정신으로서 

의 다도 불교의 연구가 더욱 본격화되고 아시아의 미의식， 종교의식에 대한 연구 

는 결국， 오랫동안 서구컴플렉스에 빠져있던 일본인에게 동OJ문화， 나아가 일본의 

정신의 숭고함， 예술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또한， 아시아의 정신 

성 및 아시아통합， 아시아의 하나라는 텐신의 주장은 서로 맞물리며 쇼화시대의 

대동아공영권의 물고를 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오면서 

“아시아는 하냐’라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명치 및 쇼화시대에 그 존재성을 각 

인시킨 오카쿠라 텐신은 이 말이 대통아공영권의 구현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사 

용되면서 이 말은 “유럽의 영광은 아시아의 굴욕”으로서의 아시아 “토착의 백성 

이라는 것은 노예의 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아시아의 모습을 상징이 것이 되어 

버렸다. 대통아공영권에서 강조한 아시아의 모습은 구미열강의 식민지지배로부터 

동O씨애 동남아시아를 해방하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새로 

운 신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텐신도 서양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약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 말이 

사용된 『동양의 이상』에서 하나 된 아시아는 통일한 정신문화를 공유한 문화권으 

로서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댄신은 비록 중국과 인도로 대변되는 문화권 

에 불교와 힌두교1 도교와 유교 동 다OJ=한 종교가 존재하고 그 종교가 다OJ=한 문 

63) r茶σ)本J r問슐天心全集』 第 l 행267-268頁)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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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예술을 만들어내 서로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보편적 것이 것에 대 

한 사랑과 종교적 근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동일성은 “중국 

과 극동 아시아에 들어간 불교는 베다와 공자의 이상을 하나로 엮어， 아시아의 통 

일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의 고대문화도 이러한 대륙의 영향을 받아 나라시대의 “시와 무약’， 무로마 

치시대의 “선종과 노가쿠도”와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예술을 만들어냈음을 지적한 

다. 하지만， 이같이 높은 정신성을 지닌 문명을 창조하며 아시아문명의 근원지가 

된 중국과 인도는 서구의 침략으로 그 찬란했던 고대문명은 상실되어 버렸다고 

언급한다. 이에 반해， 섬나라로 오랫동안 외부로부터 고립되고 외부의 침략을 단 

한 번도 받은 일본은 아시아의 모든 문회를 간직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나라 

로 일본을 “아시아문명의 박물관”이며 “아시아 사상과 문화가 믿고 맡겨진 진정 

한 저장고”라고 주장한다. 이는 일본의 고대문명에 대한 집요한 애정이 “일본이 

근대적 강국의 위치에 도달하면서도 여전히 아시아의 혼을 충실하게 보존하는 이 

유1'64 )이며， 아시아의 문명을 부활， 발전시켜 “활력올 되돌리는 것이 일본의 사명” 

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시아문명을 부홍 

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텐신은 서구의 침략주의를 비판하며 미와 종교 

를 사랑하는 평화의 0씨아와 일본을 논하고 있지만， 일본이 구미를 대신하여 아 

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두 번의 침략전쟁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 

적으로 옹호하고 었다는 점에서 텐신의 아시아통합론은 이후 일본맹주론으로 이어 

질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서구의 무력과 문화적 침략으로부터 아시아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였던 명치시 

대의 한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의 아시아통합론의 주장에는 이미 문화적 통합이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과 대동아공영권으로 나아갈 이론적 

기반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주요어: 오카쿠라 텐신， 아시아통합론， 이노우에 테츠지로 이노우에 엔료1 인도， 

명치불교， 아시아 동양， 미술， 일본， 명치시대， 아시아공동체， 아시아정 

신， 일본의 자각， 동양의 이상， 대동아공영권， 도쿄미술학교 일본미술， 

국가신도， 폐불훼손， 신불분리령，정한론 

64) r東洋σ)理想tJ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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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要*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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